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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주의 Hig hlig ht : 주요국 통화와 원화의 상대가치 비교

□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對美달러貨에 대

한 원화가치는 전년말에 비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으나, 주요국 통화들

이 달러貨에 대해 동반약세를 시현함에 따라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

의 상대가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함.

o 엔貨는 상반기에 경기회복 기대감, 제로금리정책 변경 가능성 등으로

약세기조에서 벗어나는 듯 하였으나, 하반기 Sogo 백화점의 법정관리

신청,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으로 다시

상승세로 반전 후 11월 들어 정치불안 지속과 경기회복에의 회의적

전망으로 오름세를 지속, 연말 114엔 수준을 기록.

o 유로貨는 美-유로지역간 경제성장률 및 금리 격차, 유로경제에 대한

신뢰저하 등으로 약세기조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G7 중앙은행의 외환

시장 공조개입, 11월 하순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조짐 등으로 美-유로간

성장격차 축소전망이 확산되며 연말 유로당 0.94달러 수준까지 상승.

o 대만달러貨는 10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, 이후 주가

하락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, 정치·군사적 불안 요인 등이 작

용하며 약세로 반전.

o 인도네시아, 필리핀, 태국의 통화가치는 정치불안 지속과 경제 구조조

정 지연 등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약세 시현.

主要國 通貨의 換率 추이

1999말 2000.3말 6말 9말 12말

원/ 달러 1,138.00
(5.8)

1,106.00
(2.9)

1,115.00
(2.1)

1,115.00
(2.1)

1,264.50
(-10.0)

엔/달러1 ) 102.23
(11.0)

102.70
(-0.5)

105.96
(-3.5)

108.16
(-5.5)

114.41
(-10.6)

달러/유로1 ) 1.0098
(-13.5)

0.9554
(-5.4)

0.9533
(-5.6)

0.8829
(-12.6)

0.9422
(-6.7)

대만달러/달러2 ) (2.5) (3.0) (2.0) (0.3) (-5.1)

태국바트/달러3 ) (-2.2) (-0.8) (-4 .3) (-10.9) (-13.3)

인니루피아/달러3 ) (13.4) (-6.7) (-18.9) (-19.1) (-26.0)

필리핀페소/달러3 ) (-3.1) (-1.8) (-6.6) (-12.5) (-19.2)

주 : 1) 뉴욕 종가기준 2) 대만 종가기준 3) 동경 종가기준
4) ( )는 전년말대비 절상(+), 절하(-)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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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차익실현매물이

쏟아지며 소폭 상승하다가 주후반 강보합 시현. 전주 대비 0.09%p 하락.

- 국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현행유지가 예상과 달리 호재로 작용하

였으며, 12일 예보채 발행물량이 당초보다 적은 1조원으로 축소되며 유

동성이 풍부한 기관 매수세로 사상 최저치 경신. 전주 대비 0.19%p 하락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전주대비

회사채 7.86 7.88 7.88 7.77 7.79 -0.09 %p

국 채 6.10 6.14 6.14 5.95 6.00 -0.19 %p

□ 환율

- 원화는 외국인 주식순매수자금이 공급되며 소폭 강세로 돌아섰다가 주

중반 이후 한은의 콜금리 수준 동결, 우리나라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

불안감, 달러/ 엔 추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외의 헷지매수세가 강하

게 지속되며 약세 시현.

- 엔화는 2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닛케이 주가, 일본 정부의 엔화 추

가 약세 용인 전망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.

- 유로화는 獨 11월 산업생산 및 유로지역 10월 소매판매 감소 발표 등

에 따라 약세를 보이다가, 주후반 OECD의 미국 경제성장 전망 하향조

정에 따른 유로지역의 미국경제 추월전망 확산 등으로 강세로 반전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1,266.00 1,255.10 1,267.90 1,278.10 1,281.10 +17.60

원/ 100엔 1,088.10 1,083.10 1,089.26 1,094.26 1,085.22 +0.67

엔/ 달러 115.98 116.86 116.53 117.77 118.31 +2.33

달러/ 유로 0.9471 0.9440 0.9365 0.9529 0.9512 -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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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유동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현

대전자 유동성 위기설 및 콜금리 현행유지 소식으로 소폭 하락하였으

나 주말 뉴욕증시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0.2% 상승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화학 업종에 대한 J.P.모건이 투자

의견 하향 조정과 P&G, AMEX의 실적부진 전망으로 전통주 위주로 하락

세를 보이다가 금리 인하가 기술 부문의 회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

속에 주후반 상승과 하락세 혼전. 전주대비 1.3% 하락.

- 일본은 3.7% 하락.

- 홍콩은 1.0% 하락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586.65 589.92 560.81 561.78 587.87 +7.02

미 국(DJIA) 10,621.35 10,572.55 10,604.27 10,609.55 10,525.38 -136.63

일본(N IKKEI) - 13,610.51 13,432.65 13,201.07 13,347.74 -519.87

홍 콩(H IS) 15,436.53 15,500.59 15,435.79 15,090.77 15,295.42 -15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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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향

□ 금감원 , 생보사의 상품공시에 대한 점검

-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상품요약서·약관·사업방법서 등 상품관련자료와

인터넷 상품공시실 운영상태 등 공시방법이 적정한지 판단키위해 생보

사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.

-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들이 홈페이지상에 마련하고

있는 상품공시실들은 ▲아이콘위치 상이 ▲특약 미게시 ▲상품분류 미

비 등 약간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현재 인터넷 상품공시실 작성지침에는 ▲상품공시실 아이콘 위치지정과

▲보험안내 자료실, 상품종류별 공시실, 적용이율 공시실 등을 포함토록

하고 있으며 ▲사업방법서 및 약관은 인터넷상에서 직접 또는 일반적으

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게시토록 하고 있음.

- 생보업계는 이와 관련 인터넷 공시실을 오픈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

촉박해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만 조속한 시일안에 미비

점을 보완할 계획임.

□ 공적자금 특위 , 5개 보험사 조사

-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서울보증보험과 대한, 삼성, SK, 금

호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고청취를 마쳤으며, 16일∼20일까지 나머지

금융기관과 재경부·금감원의 증인 출석이 진행될 예정임.

- 12일 특위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은 이들 금융기관을 상대로 공적자금

투입의 적정성, 대출 건전성, 재정 투명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음.

- 이날 특위에서는 "서울보증보험의 대우채 회수율이 3.65%에 불과해 대

우채 대지급으로 사용될 공적자금 7조 5천억원은 허공으로 날라가게 될

것"이라면서 서울보증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음.

- 이외에도 회사채보증규모가 2000년 12월말 7조 6천억원에서 금년 연말

에는 5천억원 이하로 급감할 전망이라면서 "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 회

사채 신규보증을 재개해야 할 것"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질

타의 목소리로 진행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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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금감위 , 현대생명 및 한일생명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

- 금감위는 11일 과다한 부채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현대생명과 한일생

명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공식 지정함.

- 금감위는 이들 2개 생보사와 이에 앞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삼신

생명을 자산·부채 계약이전(P&A)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정부 주도의 금

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임.

- 현대생명은 지난해 10월 순자산이 마이너스 6087억원, 지급여력비율이

마이너스 2950%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나 3차례에 걸쳐 요구받은 증

자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함.

- 한일생명은 지난 12월 자본금 300억원을 확충했으나 쌍용양회에 대한

여신한도 초과금액(608억원)을 갚지 않았고 이 금액을 해소하더라도 지

급여력비율이 30.4%에 불과한 상태임.

- 금감위는 다만 한일생명이 여신한도 초과금액(608억원)을 모두 해소하고

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0%를 충족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에서

해제해줄 방침임.

□ 일본 東京海上 등 미레아 보험그룹 결성 정식 발표

- 일본의 도쿄(東京)해상, 아사히(朝日)생명, 니치도(日動)화재의 3社는 11일

공동 지주회사 산하로 경영을 통합하고,「미레아 보험그룹」이라는 생보

및 손보사를 통합한 종합보험 그룹을 결성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함.

- 도쿄해상과 니치도화재 2社가 2002년 4월에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,

아사히생명을 주식회사로 한 뒤, 2003년을 목표로 합류할 예정임.

-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다이이치(第一)생명과 야스다(安田)화재가 포괄 제

휴하는 등 생보 및 손보사의 제휴전략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영통합까지

단행하는 것은 처음임.

- 3社사가 통합하면 모두 영업직원 2만 2,000명, 대리점 9만 9,000점에 달

하는 판매 채널을 통해서 생보 및 손보 상품을 판매하고 신상품의 개발

과 자산운용 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임.

- 2003년 3社는 통합후 2005년에 3조 8,200억엔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,

세계 최고의 보험그룹을 목표로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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